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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the 

Catholic Church’s teachings on these issue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AI ethics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Contents] AI offers both great possibilities and serious risks to humanity. The Catholic 

Church teaches that AI should promote human dignity and the common good and remain 

under human control. Based on these teachings, AI ethics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should 

strengthen Christian Human Studies, encourage reflection on the ultimate purpos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foster AI literacy. Through this process, students are expected to develop 

competencies in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related to AI.

[Conclusions] First, AI should be developed and used under human control for the promotion 

of human dignity and the common good. Second, AI ethics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should encourage reflection on human existence and the purpose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le strengthening AI literacy. Third, such education should focus on developing students’ 

competencies in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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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김선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강사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문제들과 이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

침을 살펴보고,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가톨릭 교

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증진에 있으므로, 인공지능은 인

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이와 같은 교회의 가르침을 반영한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교 인간학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과학 기술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성찰하도록 하며, 인공지능 문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

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 영역에 해당되는 

핵심 역량들을 갖추어야 한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 아래 인간 존엄성과 공

동선 증진을 위해 개발․사용되어야 한다. 둘째,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인간 존

재와 과학 기술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별할 줄 아는 인공

지능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셋째,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

은 지식, 기능, 태도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인공지능, 가톨릭 학교, 윤리 교육, 인간학, 인간 존엄성,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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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닌 듯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은 스마트폰

과 인터넷을 매개로 한 쇼핑과 지식 검색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었지만, 지금은 행정, 의료, 교

육, 문화, 금융, 산업 등 인간이 활동하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

은 온라인이라는 가상현실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 안에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로 자신

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현대자동차그룹이 선보인 ‘아틀라스’는 피지

컬 AI(physical AI) 기술이 탑재된 로봇으로써, 마치 사람처럼 시공간을 인식하고 움직여 세상

을 깜짝 놀라게 했다.1) 이처럼 인공지능은 인간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이마고 호미니스(imago Hominis), 곧 인간의 모습을 닮은 인공지능의 등장은 그동안 인간이 

넘어설 수 없었던 존재론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간은 자신을 닮은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낯설어 하고 있다. 

더욱이 인공지능이 불러올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인간을 초월하는 인

공지능의 능력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그것을 통제하는 인간과 그렇지 못

한 인간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불평등과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deepfake, 인

간 이미지 합성 기술) 범죄와 인공지능을 탑재한 대량학살 무기가 보여주듯,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언제든지 그리고 광범위하게 파괴할 수 있다. 

이렇듯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천국을 선사할 수도, 지옥을 선사할 수도 있다. 관건은 인류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2) 그러나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공지능과의 

동거 속에서 일종의 아노미(anomie)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인류는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것을 선용하는 데 필요한 윤리적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

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 그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촉진”시키고 “기술 발전과 그 활용의 사

회적 윤리적 측면을 파악하도록”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 곧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실시할 필

요가 있다(Francis, CBCK trans., 2023: n.7; Leo XIV, 2026: n.139-142). 이에 인공지능 윤리 교

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곳곳에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교육 관련 

1) 현대 측은 2028년부터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하고, 로봇을 매년 3만 대씩 양산하기로 했다(MBC 

News Desk, 2026. 1. 7.).

2) 오늘날 인류가 처한 상황에 대해 교황 레오 14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인류는 오늘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과 

인간이 함께 머무는 도시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Humanity, created by God in all its 

grandeur, is today facing a pivotal choice: either to construct a new Tower of Babel or to build the 

city in which God and humanity dwell together.”)(Leo XIV, 2026: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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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

다(Han et al., 2025: 147-174).3) 

한편 가톨릭 교회는 인공지능이 불러올 급격한 사회 변화를 예상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가

르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회의 가르침은 인공지능에 관한 윤리․도덕적 원칙들을 

권위 있게 제공함으로써, 인류가 아노미 상태로부터 벗어나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교황 레오 14세는 회칙 󰡔고귀한 인류󰡕(Magnifica Humanitas)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반영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오늘날 우리가 알아보고 실천해야 할 시대의 징

표(signum temporis)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여 교육에 투자합시다. 우리 모두는 신앙 교육과 복음에 따른 삶의 필수

적인 부분으로서, 디지털 세계와 인간적인 방식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는 디지털 세계를 복음화되어야 할 새로운 대륙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그곳에는 성숙한 신앙을 지

닌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른들은 교육의 장인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새롭게 발

견하고, 광범위하게 공유된 교육적 연대 속에서 날마다 인내심을 가지고 교육에 헌신할 준비가 되

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이 책임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도

록 동반하고, 위험을 인식하며 내적 자유를 기르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

천이며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책임 있는 선택으로 인도될 수 있음을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은 공동선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Leo XIV, 2026: n.238).4)

3) 한국 학계에서는 2020년대 이후 인공지능 윤리 교육과 관련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은 주로 

각 학문 분야(교육윤리학, 철학, 도덕교육학, 윤리학 등)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윤리교육이 나가야 할 방

향을 탐색하거나(Han, 2020; Kim, 2021; S. B. Kim, 2022; Park, 2022; Han, 2025; Han et al., 2025 등) 

인공지능 윤리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관련 내용(Lee & Byun, 2023; Song & Jeon, 2023; Lee, & 

Lee, 2024; Yoon, Lee, & Choi, 2026 등)을 다루고 있다. 

4) “Let us invest in education, beginning with ourselves! We all need to learn how to engage with the 

digital world in a human way, as an integral part of our education in the faith and in a life lived 

according to the Gospel. Indeed, we must consider the digital world as a new continent to be 

evangelized, one that requires generous missionaries who are mature in the faith. In a particular way, 

we need adults to rediscover their vocation as artisans of education, prepared to work patiently each 

day, with the support of extensive and shared educational partnerships. Today, accompany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using technology for developing responsible relationships, helping them to 

recognize the risks and choose what fosters inner freedom, is a concrete form of charity and will 

safeguard their dignity. Teaching new generations that technological evolution does not follow a 

predetermined path, but can be guided by personal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constitutes one of the 

most valuable services to the common good.”(Leo XIV, 2026: n.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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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에서 가톨릭 학교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회의 가르침들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알게 

하고, 또 그것을 익혀 일상에서 인공지능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최전선에 위

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학생들이 점차 습득하여 가는 세계와 인생과 인간에 대한 지

식을 신앙으로 비추어” 줌으로써, 그들을 “사도직 생활의 실천과 모범으로 인간 사회에서 이를

테면 구원의 누룩이 되게” 하려는 가톨릭 학교 고유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Second 

Vatican Council, CBCK trans., 2022: n.8).5) 물론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복음과 교회

의 가르침에 기초한 그리스도교적 사고방식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상호 갈등을 일으키는 관념과 행동의 와중에서 건전한 판단 기준을 이루는 것

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교 사상”(CCE, 1977: n.11)6)임을 분명히 한다. 곧, 그리스도교적 사고방

식은 아노미를 경험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건전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가톨릭 학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7)에 대한 관심은 아직 초기 단

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 또한 윤리 교육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가

톨릭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공지능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

인지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González, 2023; Babierra & Padilla, 2025; Machidon, 2025 

등). 한국 교회의 사정을 보더라도 인공 지능과 관련된 연구는 그 수가 적을뿐더러, 인공지능 

윤리교육에 관한 연구는 쉽사리 찾아보기 힘들다.8) 그러나 최근 교회 안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향후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9) 

5) 이는 교회법이 정한 원칙이기도 하다. “가톨릭 학교에서의 수업과 교육은 가톨릭 교리의 원칙에 근거

하여야 한다.”(John Paul II, CBCK trans. 1989: n.803②). 여기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는 CBCK로 표기하고, 페이지가 아닌 항 표기는 n.으로 함.

6)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은 CCE로 표기.

7)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가톨릭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 ‘가톨릭 인공지

능 윤리 교육’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톨릭 학

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큰 의미에서 가톨릭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8) 한국 교회 안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는 인공지능과 인간학 관련 연구들(Kim, 2017; Ha & Ku, 2018; 

Song, 2022)과 인공지능이 교회 안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들(Cho, 2021; D. H. Kim, 2022; Kim, 

2025; Kim, 2026), 인공지능 문헌 연구(Bang, 2022) 등이 있다. 한편 마산교구장 이성효 주교를 중심으

로 교황청에서 발간되는 인공지능 관련 책자들이 번역되고 있다(Pontifical AI Study Group, 2025; 

Pontifical AI Study Group, 2026). 이성효 주교는 교구 안에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한국 교

회 안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9)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은 교황 레오 14세가 회칙 󰡔고귀한 인류󰡕(Leo XIV, 2026)를 

반포한 2026년 5월을 전후로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26년 5월 12일에 개

최된 상임위원회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한국 교회의 공동 대응을 위한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

기로 결정했다(CBCK, 2026.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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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에서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이에 적극 부응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문제들과 이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향후 한국 가톨릭 학교에서 

시행될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그 역할을 다

하게 되길 바란다. 

Ⅱ. 인공지능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1.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문제들

오늘날 인류는 인공지능이 초래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공할 

만한 인공지능의 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은 세계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차이는 인공지능이 지

닌 능력만큼이나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 현상은 “물질적 부의 격차뿐만 아니

라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DDF & DCE, CBCK trans., 2025: n.52)10)까

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활동 영역에 깊이 침투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인간의 노동(Marx, Kang trans., 2006: 82-104)을 더욱 소

외시키고 있다. 특히 ‘아틀라스’와 같은 피지컬 AI 탑재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날이 

가까워지면서, 인공지능은 노동을 통해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의 기본권(Pontifical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CBCK trans., 2005: n.270-275)까지 위협하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을 통한 합리성의 지속적 추구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도구화를 극단적으로 밀

어붙여 (막스 베버(Max Weber)가 예언한 대로) 인간을 쇠우리(iron cage)(Weber, Kim trans., 

2010: 365)에 가둬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곧, 인공지능을 통한 인간 통제는 노동 영역

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밀한 사생활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DDF & DCE, CBCK trans., 

2025: n.90-91). 인공지능을 통해 타인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폭력으로도 

나타난다. 적(敵)을 파괴할 수 있는 살상 무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함으로써 더 많은 인명을 

효과적으로 앗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DDF & DCE, CBCK trans., 2025: n.99-100).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거짓 콘텐츠는 현대 정치 체제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위협한

10) 교황청 신앙교리부(Dicastery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는 DDE, 교황청 문화교육부(Dicastery for 

Culture and Education)는 DCE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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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확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가치이다. 그런데 의도적으

로 만들어낸 가짜 뉴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권자인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

다(Moon, 2024: 101-126).11) 나아가 딥페이크와 같은 거짓 콘텐츠는 인간 관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림으로써 “사회의 근간을 점진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DDF & DCE, CBCK trans., 

2025: n.88).12)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을 모방하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이 인공

지능 기능의 핵심”(DDF & DCE, CBCK trans., 2025: n.86)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작을 위

하여 이를 고의적으로 이용하는”(DDF & DCE, CBCK trans., 2025: n.87) 행위가 언제든지 발

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손쉽게 얻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의 정보 제

공 기능은 데카르트(René Descartes) 이래 인간의 조건으로 여겨져 왔던 ‘생각하는 인간’(Cogito 

ergo sum)의 존재론적 기반을 허물고 있다. 나아가 그것은 이성(reason)을 통해 당신 자신을 인

식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느님13)으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 

2. 인공지능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가톨릭 교회는 오래전부터 과학 기술의 양면성에 대해 경고해왔다.14) 과학 기술이 인간의 존

재론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15) 실제로 “기술은 우리가 물질을 지배할 수 있게 해 

11) 비슷한 맥락에서 교황 레오 14세는 인공지능이 다음과 같은 도전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새롭게 떠

오르는 이 시스템이 제기한 또 다른 중대한 도전은 편향의 문제입니다. 이는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고 

전하게 이끕니다. 인공 지능 모델은 그 설계자들의 세계관에 따라 형성되고, 나아가 활용 데이터에 담

긴 고정관념과 편견을 재생산하여 똑같은 사고방식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표성을 띠기에는 

부적절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설계 때의 투명성 부족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사회 불평등과 불

의를 지속시키고 심화하며 우리의 사고를 조종하는 네트워크 안에 갇히곤 합니다.”(Leo XIV, CBCK 

trans., 2026)

12) 이에 대해 교황 레오 14세는 다음과 같이 우려한다. “인공 지능 시스템은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 지혜

와 지식, 인식과 책임감, 공감과 우정을 흉내 냄으로써 정보 생태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소통인 인간관계에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전은 기술적인 도전이 아니라 인간학

적인 도전입니다. 얼굴과 목소리를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Leo 

XIV, CBCK trans., 2026)

13) 바티칸,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3, 36항.

14)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류는 지금 전례 없는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

리는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John Paul II, 2000: n.3; DDF 

& DCE, CBCK trans., 2025: n.103)

15) 교황 프란치스코 역시 기술의 양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우리 마음이 기우는 데에 따라 

손 닿는 모든 것이 기회가 되기도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소통과 친교를 위하여 창조된 우리의 몸 자

체가 공격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모든 기술적 확장은 사랑 가득한 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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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 위험을 줄이고, 노동을 단축하며, 삶의 조건을 향상”(Benedict XVI, CBCK trans., 2009: 

n.69)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자기파멸을 몰고 오는 수단이자 도구

로 변할 수”(John Paul II, CBCK trans., 2001: n.15)도 있다. 이점에서 현대 과학 기술의 결정체

인 인공지능은 그 어떤 과학 기술보다 더 많은 축복과 재앙을 인류에게 가져올 수 있다. 그러

므로 오늘날 인공지능의 출현을 목도하고 있는 인류가 가장 먼저 새겨야할 것은 ‘인공지능 기

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교회는 “인간의 능력과 창의

성”(DDF & DCE, CBCK trans., 2025: n.2)의 결실인 인공지능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공

동선을 증진”(DDF & DCE, CBCK trans., 2025: n.42; Second Vatican Council, CBCK trans., 

2002: n.26-27)하는 데 지향을 두고 개발․사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Gn 1:26-27), 그 인간을 위하여 세상을 창

조하셨으며(The Holy See, CBCK trans., 2023: n.358), 그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알고 사랑함

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The Holy See, CBCK trans., 2023: n.356) 인간을 부르고 

계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The Holy See, CBCK trans., 2023: 

n.356). 따라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 기술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이 이룩해놓은 

모든 “사회 질서와 그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행복을 지향하여야”(Second Vatican Council, 

CBCK trans., 2002: n.26) 한다.

여기서 교회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강조한다. 곧,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

유의지를 허락하시어 당신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도록 인간을 부르고 계신다는 점(Second 

Vatican Council, CBCK trans., 2002: n.17; The Holy See, CBCK trans., 2023: n.306)에 주목하

는 것이다.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자유’는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 

모습의 탁월한 표징이다.”(Second Vatican Council, CBCK trans., 2002: n.17) 따라서 하느님께

서는 인간이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Second Vatican Council, CBCK trans., 2002: 

n.17) 당신께서 나눠주신 지성과 능력으로 세상을 일구고 돌봄으로써 당신께 협력하기를 바라

신다(DDF & DCE, CBCK trans., 2025: n.24-25). 그러므로 인공지능은 하느님 창조 사업에 협

력한 결과로 탄생한 “인간 지성의 산물”(Francis, CBCK trans., 2024; DDF & DCE, CBCK 

trans., 2025: n.35)이며,16)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내린 결정에 대한 최종 책

임은 의사 결정자인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DDF & DCE, CBCK trans., 2025: n.44)이 명백히 

드러난다.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적대적인 지배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Francis, CBCK trans., 2024)

16) “기술은 우리가 물질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주며, 위험을 줄이고, 노동을 단축하며, 삶의 조건을 향상

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기술은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맡기신 땅을 경작하고 보

존하라고 하신 하느님의 명령(창세 2,15 참조)에 부응하는 것입니다.”(Benedict XVI, CBCK trans., 

2009: n.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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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인해 “잘못된 것을 선택할”(DDF & DCE, 

CBCK trans., 2025: n.40)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인공지능이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인식하여 양심의 소리를 듣고 따르며 신중하게 식별하고 모

든 상황에서 가능한 선을 추구”(DDF & DCE, CBCK trans., 2025: n.39)할 필요가 있다. 곧, 인

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앞서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식별하기 

위한 윤리적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17)

한편 이러한 사실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존재론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곧, 인공

지능에 관한 윤리적 성찰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조물로서 전적으로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공지능의 ‘지

능’이라는 말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공지능은 “인간 지성의 인공적 형태가 아

니라 인간 지성의 산물”(Francis, CBCK trans., 2024; DDF & DCE, CBCK trans., 2025: n.35)일 

뿐인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의 ‘지성’은 인공지능의 ‘지능’을 초월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추론 능력을 극도로 모방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저 인간 정신의 광범위한 능력의 단편일 뿐”(DDF & DCE, CBCK trans., 

2025: n.32)이다. 반면 인간의 지성은 “단순한 사실의 습득이나 특정 과업의 수행능력”(DDF & 

DCE, CBCK trans., 2025: n.29)을 넘어,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공 지능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며 이러한 소명(공동

선을 증진하라는 인류 소명: 인용자 주)에 부응하려면 인간 지성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DDF 

& DCE, CBCK trans., 2025: n.48)

뿐만 아니라 인간은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The Holy See, CBCK trans., 2023: 

n.1604). 곧, 인간은 “서로를 알고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 주며 다른 이들과 친교를 이룰 수 있

는 능력을 지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인간들과 친교를 이루도록 질서 지어져 있””(DDF & 

DCE, CBCK trans., 2025: n.18)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타인에게 자신을 증여하며 서로 친교

와 일치를 이뤄나가도록 부름 받은 존재이다. 반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정들을 따라하여 관

계를 시뮬레이션 할 수”(Leo XIV, CBCK trans., 2026) 있지만, 타인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진정

한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곧, 인공지능은 “존재하는 척”(Leo XIV, CBCK trans., 2026) 

하는 것일 뿐 고유의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과 친교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존재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 지혜와 지식, 인

식과 책임감, 공감과 우정을 흉내 냄으로써 정보 생태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

의 소통인 인간관계에까지 침투하고 있”(Leo XIV, CBCK trans., 2026)다. 이에 교황 레오 14세

는 “얼굴과 목소리가 다시 한번 사람을 대변할 수 있게 해야”(Leo XIV, CBCK trans., 2026)한

17) “인공지능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고 선을 행하는 도구가 되려면, 항상 모든 인류의 이익을 지향해

야 합니다. 곧, 윤리적인 “영감”을 가져야 합니다.”(Franci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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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호소한다. 

이처럼 교회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인류

는 인공지능의 올바른 개발과 사용에 대한 고민에 앞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깊이 돌

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류가 나가야 할 방향을 확고히 세우고, 언제든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자신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 인공지능이라는 새

로운 창조물을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인간학적 통찰을 통해 인공지능이 인간 

지성의 산물일 뿐,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치며 우리 삶 전반에 대한 성찰을 촉

구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인간과 인공지능은 존재론적으로 다르며,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 아

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 증진을 위해서만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공지능에 

관한 교회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8)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은 오늘날 사회에서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윤리 기준

들’과 결을 달리한다. 사실 대부분의 윤리적 기준들 역시 인간성(humanity) 혹은 인간을 최상의 

가치로 두는 것에 동의한다.19) 그러나 그것들은 그동안 “인공지능에 의해 벌어질 수 있는 문제

를 해결하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정도로 소비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Han, 2025: 450) 다시 

말해, 그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 과정에서 인간성을 왜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하는지, 인공지능을 다루는 자신은 어떤 점을 성찰하고 변화되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

게 하기 보다는 단순히 그런 기준을 소비하도록 이끌어왔던 것이다(Han, 2025: 451). 반면 인공

지능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길어 올린 것이다. 그것은 사람

들로 하여금 단순히 인공지능을 바르게 소비하도록 인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과 인간,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 기술과 인간의 관계 등에 대한 성찰을 촉구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태

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18) 2020년에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로마 백서󰡕(Rome Call for AI Ethics)를 발표하

고, 인공지능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사용 과정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

도록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①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적으로, AI 시스템은 설명 가능해야 한

다. ② 포용성(inclusion): 모든 인류의 필요가 고려되어, 모든 이가 이익을 얻고 모든 개인이 자신을 표

현하고 발전시킬 가능한 최선의 조건을 제공받아야 한다. ③ 책임성(responsibility): AI의 사용을 고안

하고 배치하는 사람들은 책임 있고 투명하게 일해야 한다. ④ 공평성(impartiality): 공정성과 인간 존엄

성을 보호하며, 편견을 가지고 만들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⑤ 신뢰성(reliability): AI 시스템은 믿을 

수 있게 작동해야 한다. ⑥ 안전성과 사생활보호(security and privacy): AI 시스템은 안전하게 작동해야 

하며, 사용자의 privacy를 존중해야 한다.”(Pontifical Academy for Life, Jung & Park trans., 2021: 

229-230)

19) 예를 들어 대한민국정부는 2020년 12월 23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마련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이 기준의 최고 가치는 ‘인간성’, 3대 

기본원칙으로는 ‘인간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것

은 인공지능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유사해 보인다(AI Ethics Communication Channel,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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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나가야할 방향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과 공동선 증진을 위해 개발․사용되도록 이끌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한편 교회는 지난 이천 

년 간 인간 존재의 의미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왔으며, 그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이점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올바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과 기술 공학의 발달로 말미암은 비인격화와 대량 생산 사고방식을 특징

으로 하고 있다. 학교가 이러한 사회의 요청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위험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본연의 인격 형성의 기관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가 책임감 있고 내면을 중시

하며 자기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줄 아는 인간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CCE, 1977: 

n.31). 

특히 “학교는 특정한 세계관과 인간관, 그리고 역사관이 발전하고 전수되는 중심 기관”(CCE, 

1977: n.8)이다. 같은 맥락에서 가톨릭 학교는 학생들에게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에 녹아있는 그

리스도교적 세계관과 인간관, 역사관을 전수하는 중심 기관이다.20) 이러한 가톨릭 학교의 역할

은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 기술의 발달이 부르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

다. 이 장은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을 통

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1. 교회의 가르침을 반영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핵심 내용

1) 그리스도교 인간학 교육의 강화,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 증진 

인공지능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에 기초해 있다. 인공지능이 불러오

는 여러 문제들은 결국 그것을 다루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게 될 때 비

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간 존재에 대한 여러 질문들, 예를 들

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홀로 살 수 있는가, 인간의 고통은 제거할 수 있는 것인가, 

20) 교황 레오 14세는 ‘학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학교는 새로운 세대가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하며,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School is the place 

where new generations can learn to seek and love the truth, to reflect on the meaning of life and to 

recognize the dignity of every person.”)(Leo XIV, 2026: n.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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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신이 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인간이 어떤 답을 내놓는가에 따라 인공지능

의 개발과 사용 방식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인공지능이 불러오

는 문제들은 한 인간(집단)이 다른 인간(집단)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스스로 절대자

(신)가 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되고 있다. 곧,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문제들은 “하느님 없이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였던 원초적 유혹”(Francis, CBCK trans., 2024)이 불러일으킨 것들이다. 

더욱이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 기술을 통해 “세상의 모든 문제를 ……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

는” ‘기술 지배 패러다임’은 “인간의 존엄성과 형제애”를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뒷전으로 밀”

어 버린다(DDF & DCE, CBCK trans., 2025: n.54; Leo XIV, 2026: n.92).

그러므로 오늘날 인공지능 앞에 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이며, 왜 타인과 함께 살아

가야 하는지, 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인간이 겪는 고통과 행복은 어떤 의미

인지’ 등과 같은 인간학적 질문들에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인간(집단)은 인공지능이라는 인간 지성의 산물을 올바로 개발하고 사용하

기 위한 윤리적 기준을 확고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의미 있는 통찰

을 제공한다.

특히 “가톨릭 학교는 인간을 위한 인간의 학교이기를 강조한다.”(CCE, 1997: n.9) 이러한 맥

락에서 가톨릭 학교의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학생들에게 인간 존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인간은 왜 존엄한지, 무엇 때

문에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인간의 행복과 고통은 어디서 유래하는 것인지’ 등과 같은 

인간학적 질문들을 제시하고, 그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 질문에 답하고 이를 내면화

시킬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톨릭 학교가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간 존재에 대해 충분히 성찰할 수 있도

록 교육하는 것은 학생들을 “책임감 있고 내면을 중시하며 자기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줄 아는 인간”(CCE, 1977: 31)으로 양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톨릭 교육이 지향

하는 바이기도 하다.21) 그러므로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인간 존재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기

회를 제공받은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을 교회의 가르침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식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

든 오늘날 가톨릭 학교는 학생들이 인간 존재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

되는 인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교 인간학’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21) “참교육은 인간의 궁극 목적과 더불어 사회의 선익을 지향하는 인격 형성을 추구한다.”(Second 

Vatican Council, CECBCK trans., 2022: n.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Committee on Educatio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는 CECBCK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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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기술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성찰,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증진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의 심화는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인간이 과학 기술 개발에 집중해온 이유는 무엇인가, 과학 기술은 인

간에게 어떤 의미인가, 과학 기술이 선사하는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등과 같은 질문들에 답할 

수 있을 때, 인공지능을 올바로 개발하거나 사용하고, 그것이 불러오는 문제들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초부터 자신이 지닌 존재론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Kim, 2025: 

272-276). 이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고, 인간의 이성은 그러한 노력에 보답해왔다. 그리하여 이

성에 대한 인간의 믿음은 계속 강화되어 왔고, 그것은 근대 이후 과학 기술이 폭발적 성장으로 

성장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제 인간의 이성이 불러온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은 근대 이

전의 그것을 훌쩍 뛰어넘고 있으며, 이성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가 인류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과학 기술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이성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자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모든 과학 기술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선물”(DDF & DCE, CBCK trans., 2025: n.37)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학 기술은 그 자체로 인

간 존엄성과 공동선의 증진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역사를 돌아볼 때, 인간은 과학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길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과는 달리 “하느님의 선물로 거저 받은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리기보

다 혼자만의 힘으로 움켜쥐고자 하는 유혹”(Francis, CBCK trans., 2024)에 넘어가 과학 기술

을 독점하거나 타인을 지배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원자력은 막대

한 에너지를 제공하여 산업과 일상 전반에서 인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세상의 권력자

들은 그 에너지를 타인의 파멸과 지배에 활용해왔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은 원자력에 버금

가는, 어쩌면 그것을 뛰어넘을지도 모르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이점에서 인간은 원조(元祖)

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통해 “하느님처럼 되어서”(Gn 3:5) 타인과 세상을 자기 뜻대

로 움직이라는 (뱀의) 유혹에 언제든 넘어갈 수 있다.22) 문제는 그것이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과학 기술이 아무리 인간 지성의 산물이라고 할지라

도, 기술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DDF & DCE, CBCK trans., 2025: 

n.54), 그것은 “모든 것을 예측할 수”도 “모든 것을 측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Francis, 

22) 이에 대해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하느님께서 의롭게 창조하신 인간은 그러나 악의 유혹에 

넘어가 역사의 시초부터 제 자유를 남용하여, 하느님께 반항하고 하느님을 떠나서 제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을 알았지만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지 않았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

으로 가득 차 창조주보다는 오히려 피조물을 섬겼다.”(Second Vatican Council, CBCK trans., 2002: 

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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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K trans., 2023: n.4). 

이렇듯 과학 기술은 하느님의 선물임에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인류에게 축복

을 가져올 수도 있고,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

하는 인간의 식별과 선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가톨릭 학교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통해 ‘인류가 과학 기술 개발에 천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한 과학 기술이 인류에게 선사하는 미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학생들

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소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 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적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자기 생각을 가다

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결국 가톨릭 학교는 과학 기술이 하느님 창조 사업에 대

한 인간의 협력, 곧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증진을 위해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학

생들이 이해하고 내면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인공지능 문해력 교육,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 향상 

오늘날 인간은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 지혜와 지식, 인식과 책임감, 공감과 우정을 흉

내”(Leo XIV, CBCK trans., 2026)내는 인공지능과 대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류는 누가 인간

인지, 무엇이 인공지능인지,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혼동을 일으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통해 생존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찾아가

는 인간 존재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다. 인간은 정확한 정보 없이, 타인과의 인격적 만남 없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별하고, 인

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황 레오 14세는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다. 

교육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의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하는 것, 출처가 믿을 만한지 그

리고 우리가 접근하는 정보의 선택 뒤에 숨은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이와 관련된 심

리적 기제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가정, 공동체, 단체들이 더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소통의 문화를 

위한 실질적 기준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미 몇몇 시민 단체에서 추진

하고 있듯이, 교육 체계 전반에 매체와 정보와 인공 지능에 대한 문해력(literacy) 교육을 도입하는 

일이 점점 더 시급해집니다. 우리는 가톨릭 신자로서 이러한 노력에 이바지할 수 있고 또 이바지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개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얻고 더 큰 정신적 자유

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해력 교육은 그 폭을 넓혀 평생 교육 사업에도 포함되어, 급격한 

기술 변화 앞에서 흔히 배척당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노년층과 사회의 소외 계층에도 제공되어

야 합니다(Leo XIV, CBCK trans., 2026). 

교황은 인공지능이 불러오는 “시뮬레이션”(Leo XIV, CBCK trans., 2026)(simulation), 곧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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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인간인 척, 진실인 척 하는 인공지능의 모습에 인간이 속지 않으려면 개인의 비판적 사고

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어서 “매체와 정보와 인공 지능에 대한 문해

력(literacy) 교육을 도입하는 일이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해력’에 대한 일반

적 정의에 비춰본다면, 교황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명료하게 파악하고, 그

것이 정확한 것인지 또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증진에 부합되는 것인지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

력과 그 분석한 것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곧 ‘인공지능 문해력’(AI literacy)을 키우길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길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23) 특히 가톨릭 신

자들이 “이러한 노력에 이바지할 수 있고 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교황의 호소는 

‘인공지능 문해력’ 교육에 있어 가톨릭 학교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가톨릭 학교의 인공지능 문해력 교육은 무엇보다 참으로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지, 곧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분 짓는 인간다움의 핵심적인 속성들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

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참으로 인간다운 것,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속성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겉으로는 인간답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곧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시뮬레이션

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인간 존재와 과학 기술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이해의 심화는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문해력 교육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

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과 과학 기술에 대한 인간학적 교육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추상적인 학

습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가톨릭 학교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인공지능 문해력을 활용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사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곧, 학교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가운데 대표적인 사

례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그것을 실제로 구별해내는 연습

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들

지금까지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

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들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가톨릭 학교 인

공지능 윤리 교육을 학습한 학생들이 달성해야할 주요 역량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추

후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식, 기능, 태도’(Knowledge, Skills, Attitudes, KSA)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갖추

어야 할 역량의 대표적인 단위 요소들이다. 그것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23) 이와 같은 ‘인공지능 문해력’에 대한 정의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이복규와 이장희

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인공지능 문해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공지능 문해력은 “AI의 개념

과 원리를 이해하고 사회․윤리적 맥락 속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이다(Lee & Lee, 202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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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NCS)24)에도 반영되어 한국 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그것을 인공지

능 문해력을 함양하기 위한 핵심 역량의 단위 요소로 활용하려는 연구도 등장했다(Lee & Lee, 

2025). 또한 제도권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회 교과’ 역시 ‘지식, 기능, 태도(가치)’의 구분을 통

해 학생들이 현대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역량들을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6). 사회 교과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도록 돕는 교과목이

고, 인공지능 윤리 교육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임

을 고려한다면, ‘지식, 기능, 태도’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핵심 역량을 구분하는 상위 범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종합해보면,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은 지식, 기능, 태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

육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단위 핵심 역량 행동 지표

지식

인공지능 관련

개념 이해
- 인공지능 관련 개념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교회의 가르침과

그리스도교

인간학 이해

- 인간의 존엄성, 공동선, 인공지능(과학 기술)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과 인간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설명할 수 있다.

기능

인공지능

활용 능력
- 대중적인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하고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

- 인공지능과 관련해 제기된 윤리 문제들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분석하

고 판단할 수 있다.

- 인공지능 관련 윤리 문제들에 어떤 가치들이 결부되어 있으며 또 충

돌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사실 탐구와 가치 판단을 토대로 인공지능 윤리 문제의 결과를 예측

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토대를 둔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할 수 있다.

태도

윤리적 통제 추구 - 인공지능과 과학 기술을 인간의 윤리적 통제 아래 두려고 한다.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추구

-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적 산물들을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을 위해 활

용하려고 한다.

<표 1>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

<Table 1> Core Competencies of AI Ethics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24) NCS는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 

한 것으로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의 집합을 의미”한다(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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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식 영역이다. 가톨릭 학교에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인공지능 관련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인공지능 

관련 개념들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

해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념들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25)이라는 개념은 인공지능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존

재라는 점을 잘 드러내지만, 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제시하

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믿어버릴 수 있다. 이점에서 윤리 교육은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지식을 

익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의 의미,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인

간학적 논의들을 습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

신 이유, 사람들 간의 친교와 나눔의 필요성, 인류 공동체의 미래,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 기

술의 궁극적 목적 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인간학적 논의들, 그리고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사회․윤리적 문제들의 양상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은 기능 영역이다. 가톨릭 학교에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학생들은 ChatGPT, Gemini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에서부터 Canva, 

Veo3, Suno와 같은 이미지․오디오․비디오 생성형 인공지능 등 대중화된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하고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불러올 순기능과 역기능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 역량과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인공지

능이 초래하는 윤리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

기된 문제들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곧,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윤리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어서 학생들은 해

당 문제들에 어떤 가치들이 결부되어 있으며 또 충돌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26)

다음은 태도 영역이다. 가톨릭 학교에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과

학 기술을 인간의 윤리적 통제 아래 두려는 태도를 갖추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이 만든 모

25) 할루시네이션은 정답이 아니더라도 그럴듯한 답을 제시하도록 설정된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한계에 의

해 발생하는 일종의 오류 현상으로서, 거짓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지어내 인간에게 대답하는 경

우를 말한다(Park, 2023: 46-48).

26) 이러한 접근방식은 학생들의 의사결정 능력 함양을 추구하는 ‘의사결정 모형’과 유사하다(Mo, 2024: 

166-167). 이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질문하는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는 철학교육 방법론의 시각과도 

맥을 같이 한다(Hong, 2023: 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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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문화적 산물들을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증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책

임감 있고 내면을 중시하며 자기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줄 아는 인간을 배양하지 않으

면 안된다.”(CCE, 1977: 31) 이는 윤리 교육이 인지․정서적 측면의 역량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세상에 대한 학생의 태도 전반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한편 태도는 실천으로 드러난다. 곧, 실천은 태도 역량의 구체적인 표지인 것이다. 제2차 바

티칸공의회는 학생들이 “사회생활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기술을 잘 배워 인간 사회

의 다양한 집단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공동선의 증진

을 위하여 기꺼이 노력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Second Vatican Council, CECBCK trans., 

2022: n.1)고 천명한다. 이점에서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통해 태도 역량을 갖춘 학생들은 그것을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톨릭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것을 교실

을 넘어 지역 사회와 국가, 세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곧, 

인공지능이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증진을 위해 개발․사용될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학생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문제들과 인공지능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 지성의 

산물로서, 그것의 사용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인간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문제들에 올바로 대처하고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증진을 위해 인

공지능을 개발․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 자신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요청하는 인간학적 성찰은 지난 이천 년간 가톨릭 교회가 천착해온 주

제였다. 이점에서 인간과 세상, 과학 기술과 인공지능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오늘날 제기되

는 여러 인공지능 관련 쟁점들에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교회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하며, 타인을 사랑하고 공동선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돌보고 당신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도록 인

간을 부르고 계신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인간의 지성이 이룩해놓은 모든 문명은 언제

나 인간의 행복, 곧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증진에 기여해야만 한다. 인공지능은 인간 지성의 

산물로서 인간의 윤리적 통제를 받으며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증진을 위해서만 개발되고 사용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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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상을 돌보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지 말지는 인간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인간

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충분히 성찰하고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심어주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

여 모든 상황에서 선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톨릭 학교들은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

다. 무엇보다 가톨릭 학교는 인간을 위한 학교라는 점에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이 시대 가톨

릭 학교들이 반드시 시행해야할 교육이다. 특히 가톨릭 학교는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문제들을 

학생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그리스도교 

인간학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과학 기술의 궁극적 목적이 인

간 존엄성과 공동선 증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나아가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키우는 교육, 곧 인공지능 문해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가톨릭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

와 관련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습득하고,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사회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 증진, 그리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

학 기술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몸에 익히고, 이를 구체적인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한 논의는 비단 가톨릭 학교뿐만 아니라, 일

선 사목지,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가르침에 공감하는 일반 교육 기관 등의 현장에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은 향후 한국 가톨릭 학교에서 시행될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

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되었기에,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프로그램을 다루지는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들은 이를 바탕으로 각 교급과 학

년 또는 교육 대상에 적합한 교육 과정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선 교육자들은 이를 실

제 현장에 구현하여 검증된 우수 사례를 가톨릭 학교들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관련 연

구들이 많아져 가톨릭 학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활성화되고,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증진을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풍토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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